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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이를 국내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Web of Science, Scopus, LISA(ProQuest), LISS(EBSCOhost) 4개의 학술 DB를 활용하여 
총 493편의 논문의 서지사항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논문의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문 초록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고유 단어를 추출하고 핵심 단어의 빈도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전체 문헌 집단에서 7개 토픽을 추출한 후 각 토픽별 논문의 발행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토픽의 주제와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았다. 이들 토픽의 주제명은 각각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로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국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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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overseas business archives, compare 
them with domestic and related prior studies,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domestic business archives research. For the research analysis, bibliography from 493 
papers was collected using four academic databases: Web of Science, Scopus, LISA (ProQuest), 
LISS (EBSCOhost). Following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and focused 
on the publication status of related papers, major journals, research forms, and researcher 
information. In addition, unique words were extracted through the data processing of English 
abstracts, and the frequency of the key words was identified. Through topic modeling, 
this study extracted seven topics from the entire literature group, analyzed the publication 
trends of the papers corresponding to each topic, and examined the topics and representative 
papers of that topic. The names for these topics were assigned as “access and usability 
of business records',” “information/evidence value of business records,” “importance and 
operational strategy of business archives,” “record management as a business heritage,”
“management of business records in digital environments,” “preservation and disposal of 
business records,” and “historical value of business records.” Based on the prior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uture research on the domestic business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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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이를 국내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 아카이브와 기업 기록은 ‘영리(營利)’를 추구하는 기업

이 생산 및 획득한 기록과 이를 보존 및 관리하는 아카이브라는 특성에서 다른 공공 영역이나 민간단체의 그것과

는 차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록관리를 통해 얻는 이익과 이점이 기업이 본래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윤여현 외(2016)는 기록 정보는 현대 조직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의 하나로 보았으며, 설명 책임이나 법규 준수를 위해 증거로서의 기록 정보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조직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King(2012)은 기업은 기록관리를 

통해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재의 경험과 지식, 사업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며, 기업 기록은 업무활동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기록은 정보적 가치, 업무 처리의 증거, 법적 요구사항의 지원 및 지적재산권 

보호, 자원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 도구, 제품 혁신에 대한 영감과 증거, 브랜드와 고객 충성에 대한 확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료(史料) 관리’, ‘사사(社史) 편찬’,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역사관 

건립’ 등의 형태로 최근 기업 기록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김효선, 김지현, 2019). 관련하여, 김성우, 이해영(2020) 

역시 기업의 창업주 역사관이나 사사 편찬 및 사료 관리 등 비현용 기록 관리를 중심으로 실무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기업 기록의 생산, 획득 및 관리의 프로세스가 종합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채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가 관련 

법 제⋅개정과 함께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한데 있으며, 더불어 민간영역 중에서도 특히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제적인 인프라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이론을 축적해온 해외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해당 분야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해외 기업 아카

이브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해외에서는 특정 기업 자체(in-house)에 설치한 기업 아카이브 외에도 대학 내 

소속된 도서관 및 기구에서 특정 기업의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거나 국가나 지역 내 아카이브 및 도서관에서도 

기업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는 등 국내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기업 아카이브가 존재하며,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된 

협의회 및 협회 내 분과 등이 마련되어 있어 국내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연구 동향 분석은 한 학문의 연구 활동 흐름을 파악하는 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해당 학문에 관한 

연구 주제를 이해하고 향후 학문적 발전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연구자가 

한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 이론을 만들고 연구 영역을 구축하기 전에 거칠 필수적 단계이다(김성환, 오효정, 2018). 

이에 따라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연구 경향과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지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분야를 막론하고, 학문 간 융합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잠재적인 연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간된 관련 선행 연구를 

비교하여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총 493편의 

관련 논문 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지 및 연구자 정보 분석, 핵심 단어 빈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 주제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 토픽모델링 기법은 구조화되지 않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숨은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하나의 문헌에 하나의 토픽을 할당하는 방법과 달리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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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포함된 여러 개의 토픽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lei, 2012).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김효선, 김지현

(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 아카이브(business archives)를 ‘기업 기록(records/archives)’ 및 ‘기업 기록을 보존

하는 장소(repository)’로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업 기록의 경우 ‘현용/비현용’의 구분은 

별도로 나누지 않았다. 다만 기업 아카이브를 기록(records/archives)과 장소(repository)로서 구분하기 위해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라는 용어로 표기하였다.

 

1.2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 아카이브의 연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국내 학술지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기업 아카이

브 관련 주요 연구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발행한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2000년대 초기의 선행 연구에서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정착과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자체(in-house)에 세워진 기업 아카이브나 대학의 도서관/기구 내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국가/지역에 설립한 

기업 아카이브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환경과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고선미, 2002; 김유리, 

2009; 주서진, 2008), 미국과 일본(김익한 외, 2000), 프랑스(김금이, 2008), 독일(김영애, 2003) 등이 있다. 이밖에 

가장 최근의 연구로 해외 기업 아카이브 전문가조직의 현황을 소개한 연구(김효선, 김지현, 2019)도 있다. 

또한 동일 시기에는 기업의 비현용 기록과 사료 관리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사(社

史) 편찬(김재남, 2002; 최정애, 2005), 사료관리전략 수립(임종철, 2007), 사료관리시스템 도입(김화경, 2006), 사

료실 구축(이동혁, 2018)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관련 세부 분야의 가장 최근의 연구로, 남재우, 김장환(2018)

은 국내 기업 보존기록의 문제점과 현황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실제 기업의 보존기록 관리 사례를 소개하여 

기업 보존기록 관리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기업의 현용 기록에 관한 연구는 세부적인 주제 분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 두드러진 양상

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연구는 또한 대부분 학술지 보다는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에서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연구로, 기업의 현용 기록관리에 관한 일반론(김성우, 이해영, 2020; 이진석, 2018; 

이현아, 2021), 지식경영을 기반으로 기업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정기애, 남영준, 2007; 채민훈, 이해

영, 2021), 기록경영시스템을 기업 기록관리에 적용한 연구(강민호, 2015; 강선애, 2015), 특정 기업과 산업군의 

기록물관리 체계를 분석한 연구(고선미, 2002; 김민희, 2020; 박용부, 김태수, 2011), 전자증거개시 상의 이슈를 

기업의 기록 정보관리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설문원, 2015; 설문원, 이해인, 2016) 등이 있다. 이밖에 기업 기록을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고 브랜드 마케팅,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업 기록관리를 분석한 연구(김민주, 2017; 양소연, 

2021; 홍지은, 2011)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공공영역의 기록관리학 발전과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사례와 기업의 비현용 기록 

및 사료 관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0년대부터는 기업의 현용 기록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졌으며 석박

사 학위논문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관련 연구는 

공공영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비현용 및 현용기록의 관리 방안 등의 연구들은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게 행해졌으나, 현재까지 기업 아카이

브에 관한 누적된 연구 성과를 집적하여 종합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관련하여 박희진(2014)은 국내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연구 동향 파악과 함께 해외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국제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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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연구 주제를 분석한 후 국내 관련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서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설계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문의 주제를 막론하고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문헌을 가능한 최대로 수집하기 위해 전 

주제분야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술 DB인 Web of Science, Scopus와 문헌정보학 주제분야를 다루는 

LISA(ProQuest), LISS(EBSCOhost)를 활용하였다. 이때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단행본, 학

위논문,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술지 발행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0년까지 수집함으로

써, 관련 연구의 연도별 발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의 서지사항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논문의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등의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 서지정보 가운데 영문 초록을 전처리

하여 고유 단어 추출 및 상위 빈도를 파악하고,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토픽을 추출하여 해당 연구 주제를 탐색하

였다. 영문 초록은 연구의 목적, 배경, 방법론, 결과 등 연구의 핵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비영어권 

국가에서 발행한 외국어로 된 논문일지라도 영문 초록을 대부분 싣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데이터 수집에 활용할 키워드 추출을 위해 SAA 기록학 용어사전(dictionary.archivists.org)에서 ‘business 

archives’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와 함께 해당 검색어의 NT(하위어)로 ‘corporate archives’, RT(유의어)로 ‘business 

record’가 시소러스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업(회사)을 뜻하는 영단어는 ‘business’, ‘corporation(corporate(adj.))’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시소러스 영어사전(thesaurus.com)

에서 동의어를 찾아 <표 1>과 같이 합성어 형태의 키워드를 16개로 구성하였다. 이후 앞서 언급한 4개의 학술 

DB에서 <표 1>의 최종 키워드로 큰따옴표(“ ”) 연산자를 활용하여 영문 초록과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에서 구문 

검색을 수행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의 서지사항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키워드 조합 최종 키워드

business 

+
archives /

record

business archives, business record 

company company archives, company record 

corporation(n.) / 

corporate(adj.)

corporation archives, corporate archives, 

corporation record, corporate record

incorporation(n.) / 

incorporated(adj.)

incorporation archives, incorporated archives, 

incorporation record, incorporated record

firm firm archives, firm record 

enterprise enterprise archives, enterprise record 

<표 1> 데이터 수집에 활용한 최종 키워드

검색 후 1차로 중복되는 문헌을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거하였으며, 2차로 관련성이 없는 문헌은 연구자

가 제목과 영문 초록을 확인하여 일일이 제거하였다. 이때 주요 제외 대상은 단순히 기업 기록을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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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카이브로부터 자료를 얻어 다른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힌 논문이었으며, 북리뷰, 광고 역시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최종적으로 총 493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수집 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3.1절에서 서술하였다. 

2.2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한 기법인 토픽모델

링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저 영문 초록 내 모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어 

통일하였으며, 숫자 및 특수문자를 삭제하였다. 이후 영문 초록 내에서 고유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모든 단어

를 토큰화(tokenization)하고, 형태소를 분석하여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만 추출하였다. 이때 복수 형태의 명사

는 단수화시켰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 시 활용한 <표 1>의 키워드들은 본 연구의 직접적인 키워드에 해당되며, 

반복적으로 출현하므로 불용어(stop word)로 처리하였다. 이밖에 국가명, 회사명, 개인명 등의 고유명사와 연

구와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article, paper, method, analysis 등의 단어도 불용어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전처리 과정은 Python의 nltk 패키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표준화된 최종 추출된 고유 단어는 총 2,005개

이다. 이들 단어를 대상으로 TF-IDF에 따른 단어 출현 빈도표를 작성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3.2절에서 서술하

였다. 

2.3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말뭉치(corpus) 즉, 문헌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topic)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이며, 대량의 비구조화된 문헌 집합으로부터 복수의 잠재된 주제를 추측하기 위해 사용한다(Blei 

& Jordan, 2003). 토픽모델링은 주어진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통계 추론 모델이며, 미리 

알고 있는 주제별 단어 수 분포를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어떤 주제들을 다룰지 예측할 수 있다(조은누리, 장태우, 

2020). 토픽모델링에서 단위 텍스트를 문헌 혹은 문서(document)라고 한다. 그리고 분석 대상이 되는 대량의 문헌 

집합을 코퍼스 (corpus)라 한다. 토픽은 코퍼스의 주제 범주이며, 토픽마다 그 주제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토픽모델링 기법에는 LSA(Latent Semantic), pLSA(Probab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HDP(Hierarchical Dirichlet Process) 등이 있다(박준형, 류법모, 오효정, 2018). 이 가운데, LDA는 pLSA

의 불완전성을 보완, 확장시킨 기법으로, 문헌 집합에서 잠재적인 토픽을 추출하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khija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가운데 LDA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 

Python의 gensim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한편, 토픽모델링 분석에 앞서 토픽의 개수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토픽 수가 잘못 추정되면 과적합

(overfiting) 등 다양한 문제로 모형의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김태경, 최회련, 이홍철, 2016). 이와 관련, 

Newman et al.(2010)은 Topic Coherence를 적용하는 척도를 제안했으며, 토픽모델링으로 만든 토픽 내 상위 단어

들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일관성 값이 크게 나온다. 확률적 생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토픽모델링은 모델링을 

할 때마다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같은 변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을 최대화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유빈 외, 2020). 이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픽 개수를 산정하

기 위해 Topic Coherence 지수를 활용하였다. 토픽 개수를 3개부터 20개까지의 경우를 계산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토픽 개수가 7개일 때 0.426으로 일관성 값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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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opic 개수 산정을 위한 coherence score

3. 연구 분석

3.1 수집 데이터 분석 

3.1.1 연도별 논문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수집된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 493편의 연도별 발행 현황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이후의 연구 발행 건수는 변동 폭은 있으나 이전 시기보다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관련 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관련 연구를 다수 발행한 

학술지를 살펴보면, ICA는 󰡔Bulletin of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를 통해 호주,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중동아프리카,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 아카이브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를 

다수 출판하였다. 해당 학술지는 ICA의 기업 아카이브 분과 SBA(Section on Business Archives)의 전신인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에서 발행되었다(ICA, n.d.).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 SAA에서는 󰡔American 

Archivist󰡕을 통해 기업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는 연구나 기업 기록의 보존, 처분, 접근 등과 관련된 

실제 기업 아카이브의 사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연구가 다수 발행되었다. 

<그림 2> 전체 논문 연도별 발행 현황

또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최초의 학술논문은 1912년에 발표되었으며, Jenkinson이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6에 발표한 “The records of the English African companies”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17~18세

기 영국 아프리카 회사들의 기록을 예시로, 공공 및 민간 기록의 관점, 동시대 내러티브 역사학, 회사의 법률 

및 헌장의 맥락에서 기업 기록의 생산력(the record producing force)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 기록은 기업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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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의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들의 역사와 기록에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밖에 

토픽모델링 수행 후 각 토픽별 논문의 연도별 발행 추이에 대해서는 3.4절에서 서술하였다. 

아울러 해당 주제의 논문을 많이 수록한 상위 20위권의 학술지 정보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학술지의 

발행처, 발행국, 주제분야 등의 정보는 Scopus와 LISA(ProQuest)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정보를 참고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논문을 수록한 학술지는 미국 SAA에서 발행하는 󰡔American Archivist󰡕로, 총 

73편이 수록되었다. 학술지 발행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 ICA에서 발행한 학술지들이 상위 20위

권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 학술지의 주제분야는 대부분 기록관리학을 포함하는 문헌정보학 분야로 나타났으며, 

역사학, 국제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학술지도 상위 20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상대적으

로 건수는 적지만 경제학, 경영정보시스템학, 금융계량경제학 등을 다루는 학술지에서도 해당 주제의 논문이 발행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순위 건수 학술지명 발행처 발행국 주제분야 비고

1 73 American Archivist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미국 문헌정보학 -

2 20 Business History Taylor & Francis 영국 역사학/국제경영학 -

3 18 Archivaria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캐나다 문헌정보학 -

4 14 Archivar Schmitt 독일 문헌정보학 -

5 14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Society of Archivists 영국 역사학, 문헌정보학

2013년부터 
‘Archives&Records’로

학술지명 변경

6 14 Nordisk Arkivnyt Islands Nationalarkiv 아이슬란드 문헌정보학 -

7 12 Archifacts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of New Zealand
뉴질랜드 문헌정보학 -

8 12
Bulletin of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 문헌정보학 1990년 출판 종료

9 11 Archives and Manuscripts Taylor & Francis 영국
커뮤니케이션학/

문헌정보학
-

10 9 Archives British Records Association 영국 역사학/문헌정보학 -

11 9 Auskunft
Deutscher Bibliotheksverband 
Landesverband Hamburg

독일 문헌정보학 -

12 8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History
Taylor & Francis 영국

역사학/국제경영학/
경영전략학

-

13 8 Open kluwer 네덜란드 문헌정보학 1996년 출판종료

14 8 Records Management Journal Emerald 영국
문헌정보학/

경영정보시스템학
-

15 7 Business History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영국
역사학/국제경영학/

관리회계학
-

16 6 Bibliotheek -en Archiefgids VVBAD 벨기에 문헌정보학 -

17 6 Entreprises et histoire Editions ESKA 프랑스
역사학/경제학/
금융계량경제학/

국제경영학
-

18 5 ARBIDO Bern Associations 스위스 문헌정보학 -

19 5 Archiv Mitteilungen Judisches Kriegsarchiv 독일 문헌정보학 -

20 4 Archivni Casopis Orbis 체코 문헌정보학 -

<표 2> 학술지 발행 정보(논문 수록 건수 상위 20위권 학술지)

3.1.2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을 연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총 493편(100%) 가운데 단독 연구는 379편(77%), 

공동연구 114편(23%)으로 단독 연구자의 논문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한 공동연구 114편(100%) 중 2인 저자의 

연구는 74편(65%), 3인 저자의 연구는 17편(15%), 4인 이상 저자의 연구는 23편(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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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 493편에 해당하는 연구자 수는 70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같은 저자가 각기 다른 논문에 발표한 경우도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자 수는 총 623명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연구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의 국가와 소속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Scopus DB와 논문 내 

저자 소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총 623명 가운데 국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68명이었다. 저자 568명(100%)의 

소속 국가는 미국 144명(25%), 영국 97명(17%), 캐나다 42명(7%) 순으로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유럽 지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저자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국적의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총 623명 가운데 소속기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45명(100%)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각각 대학 268명

(31%), 기관 170명(49%), 기업 107명(20%)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도서관 

및 기구에 속한 저자는 대학 소속이 아닌, 기관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의 베이커 도서관(Baker Library) 등과 같이 해외에서는 대학 내 소속된 도서관 및 기구에서도 특정 기업의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영국 런던의 길드홀 도서관(Guildhall Library) 등과 같이 기업 기록 컬렉션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역 내 아카이브 및 도서관 소속의 저자 역시 기관 소속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정 기업 자체

(in-house)에 설치한 기업 아카이브의 경우 기업 소속으로 분류하였다. 저자 소속기관 정보를 분석한 결과 특기할 

점이라면 논문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기관(170명, 49%)과 기업(107명, 20%)에 속한 저자는 기업 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 등 실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사례 연구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 국가 및 소속기

관 정보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단위: 명)

국가명 저자 수 국가명 저자 수

미국 144 오스트리아 3

영국 97 노르웨이 3

캐나다 42 폴란드 3

독일 31 포르투갈 3

호주 27 터키 3

중국 25 알제리아 2

이탈리아 22 인도네시아 2

스페인 20 이스라엘 2

프랑스 19 스위스 3

벨기에 12 체코 2

브라질 11 크로아티아 1

덴마크 11 체코슬로바키아 1

네덜란드 11 이집트 1

스웨덴 11 홍콩 1

인도 9 아이슬란드 1

말레이시아 9 필리핀 1

일본 8 슬로바키아 1

뉴질랜드 7 슬로베니아 1

핀란드 6 잠비아 1

남아프리카 6 짐바브웨 1

러시아 4 총 568명

(단위: 명)

소속기관 저자 수

기관 170

대학 268

기업 107

총 545명 

<표 3> 저자 국가 및 소속기관 정보

3.2 빈도 분석 

앞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493편의 논문 영문 초록에서 총 2,005개의 고유 단어를 추출하였다. 이후 

각 문서 내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TDM(Term-Document Matrix, 단어-문서 행렬)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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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서는 비구조화된 자료이므로 분석에 적합하도록 구조화된 자료로 변환시켜야 한다. 구조화된 자료로 변환

하기 위해 ‘문서는 곧 단어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행렬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TDM이라고 

하며 행렬의 요소들은 특정 단어가 문서 안에 포함되는 빈도수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오석원, 진서훈, 2012). 

그러나 TDM은 단어들의 단순 빈도수를 나타내므로 빈도수가 낮은 단어일수록 중요도가 떨어진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큼 중요한지 나타내주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 가중치를 부여하면 의미가 중요하지 않지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제거할 

수 있다(김선미, 나인섭, 신주현, 2019).

즉, 본 연구에서는 총 2,005개 고유 단어에 대한 TDM을 작성한 후, TF-IDF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어와 문서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단어별 TF-IDF 값을 토대로 전체 문헌 집합에 출현하는 최빈 상위 

30개 단어에 대한 빈도표를 <표 4>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최빈 상위 300개 단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TF-IDF 부여는 Python의 scikit-learn 패키지 중 TfidfVectorizer를, 워드클라우드는 WordCloud 패키

지를 사용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해외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들에서는 ‘history’, ‘information’, 

‘management’, ‘archivist’, ‘document’, ‘collection’ 등의 단어들이 핵심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어는 다음 장에서 

다룰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전 토픽에 걸쳐 반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핵심단어로 출현했다.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history 347 16 service 79

2 information 195 17 system 78

3 management 192 18 activity 68

4 archivist 163 19 heritage 64

5 document 161 20 preservation 58

6 collection 154 21 knowledge 48

7 organization 152 22 user 47

8 research 143 23 technology 45

9 material 110 24 content 44

10 use 98 25 function 44

11 source 95 26 documentation 41

12 value 94 27 repository 41

13 historian 91 28 context 41

14 data 88 29 framework 38

15 access 86 30 literature 36

<표 4> 최빈 상위 30개 단어 빈도표 

<그림 3> 최빈 상위 300개 단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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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픽모델링 분석 

2,005개의 고유단어를 활용하여 LDA 알고리즘을 통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면 토픽 내 단어들을 통해 LDA의 결과인 각 토픽의 주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주제 

범위를 갖는 문서들은 클러스터링된다(김선미, 나인섭, 신주현, 2019). 그러나 해당 토픽에 대한 주제(topic theme)

는 연구자가 찾아내야 한다. 각 문서들은 여러 토픽과 관련 있을 수 있으며 각 문서 내 단어들은 토픽을 이루기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서에서 발견된 단어의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문서가 함께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추론할 수 있다(정영주, 김혜진, 2020).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픽별 주요 단어와 해당 

토픽을 대표하는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7개 토픽의 주제명을 지정하였다. 

 

토픽 토픽 주제 비율 주요 단어

1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8%(38편) content, document, access, website, technology, exhibition, user, digitization

2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10%(50편) evidence, repository, information, law, provenance, procedure, resource, memory

3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33%(162편) management, organization, information, archivist, research, asset, collection, value

4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  9%(44편) heritage, conservation, manuscript, search, transfer, access, transmedia, brand, manuscript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8%(39편) document, context, database, system, framework, technology, identity, data

6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  5%(24편) preservation, management, retention, appraisal, security, use, bigdata, device

7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 27%(136편) history, material, historian, collection, source, preservation, document, research

<표 5> 토픽모델링 결과

3.4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본 연구는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이 넘는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각 토픽별로 논문의 발행 추이를 확인하여 시기에 따른 토픽별 증감 추이를 분석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로 제시된 7개 토픽의 연도별 논문 발행 건수는 <표 6>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Python의 matplotlib.pyplot 

패키지를 사용하여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를 <그림 4>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연대(10년 단위)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전체 논문

1911 ~ 1920 0 0 0 0 0 0 1 1

1921 ~ 1930 0 0 0 0 0 0 0 0

1931 ~ 1940 0 0 0 1 0 1 0 2

1941 ~ 1950 0 2 0 0 0 0 2 4

1951 ~ 1960 0 3 1 5 0 2 13 24

1961 ~ 1970 2 4 7 6 1 1 13 34

1971 ~ 1980 2 1 8 2 3 1 7 24

1981 ~ 1990 4 10 41 4 3 2 34 98

1991 ~ 2000 9 9 41 7 4 2 25 97

2001 ~ 2010 7 12 24 3 13 9 17 85

2011 ~ 2020 14 9 40 16 15 6 24 124

합계 38 50 162 44 39 24 136 493

<표 6> 토픽별 논문 발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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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논문+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전체 논문 발행 추이>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그림 4>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

<표 6> 및 <그림 4>를 바탕으로 시기별 각 토픽에 해당되는 논문의 발행 추이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논문은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 시기에 비해 1980년대(1981~1990년)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2000년대 전체 논문 발행 건수는 85편으로 1980년대(98편)와 1990년대(97

편)에 비해 발행 건수가 다소 줄었으나, 2010년대 다시 124편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 논문의 발행 건수는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픽 3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추이와 유사한 형태의 추이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기에서 다른 토픽에 비해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토픽 1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과 토픽 4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다소 줄어든 

2000년대를 제외하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서는 

다른 시기에 비해 증가 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의 경우, 198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감의 변화는 있으나 증감 폭은 다른 토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토픽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의 경우, 전체 논문의 발행 건수 및 시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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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상승하였고, 201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토픽 6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의 경우, 총 24편으로 다른 토픽에 비해 가장 편수가 적었으며, 2000년대에 9편으로 가장 많았다. 토픽 7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급격히 상승한 198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 발행 건수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와 함께 7개 토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픽 1은 ‘content’, ‘document’, ‘access’, ‘website’, ‘technology’, ‘exhibition’, ‘user’, ‘digitization’ 등의 단어로 

구성되며,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과 관련되어 있다. 토픽 1에 해당되는 논문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다소 줄어든 2000년대에는 하락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2000년대에서 2010

년대까지의 증가 폭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토픽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기업의 웹사이트와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더욱 화두가 되고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토픽 1과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Pompa(2020)는 COVID-19 발생 이후 기업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 기업 자료를 웹 커뮤니티와 공유한 이탈리아의 

패션 업계 아카이브를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디지털화와 가상현실 기술 등을 결합한 콘텐츠의 최신 기술을 활용

하여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을 제고한 사례를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 Martin과 Vacca(2018)는 패션 업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시대의 패션 노하우, 전통 및 기억을 재고하고 변환하기 위해 회사 아카이브 및 컬렉션 

개발에서 어떻게 새로운 접근 방식과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Force(2009)는 인터넷 상용화 후 코카

콜라, 포드자동차 등 많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아카이브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강화를 주장하는 연구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Ravenwood와 Zijlstra 

(2018)는 영국 Loughborough 지역의 기업과 기업 아카이브, 지역사회의 관계를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의 분석을 

통해 탐구하였다. 기업 아카이브는 지역의 역사적 연구의 원천으로서 지역 매니아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 및 기업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됐으나, 지역주민들은 기업 아카이브에 접근하기 어려며 제한된 디지

털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한계를 밝혀냈다. Chan(2018)은 홍콩과 중국에 모두 연계되어 있는 기업을 연구할 경우, 

홍콩과 중국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는 기록과 접근 방법을 조사하면서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밖에 Strickland(2002)는 영국 Unilever 기업의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외부 연구자

가 기업 아카이브에 접근할 때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토픽 2는 ‘evidence’, ‘repository’, ‘information’, ‘law’, ‘provenance’, ‘procedure’, ‘resource’, ‘memory’ 등의 단

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2의 경우, 198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감의 변화는 있으나 증감 폭은 다른 토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시기별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토픽 2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Tognetti(2012)는 이탈리아 토스카나(Tuscany)의 중세 후기 

상인들이 쓴 회계 기록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이들 기록은 중세 후기 경제사에 

주요한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2020년 연구에서는 중세 후기 및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피렌체(Florentine)의 상인들이 쓴 회계 기록은 중세 후기 경제사, 기술과 문화형성사, 사회정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Tognetti, 2020)이라고 언급하였다. Burr(1998)는 1997년 윈저 대학교 아카이브로 이전한 캐나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업무 기록 컬렉션을 통해 1897~1971년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 고용 수준, 이직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고용 패턴, 다양한 생산부문 종사자들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Carrein(2003)은 독일

의 General State Archives에 보존된 19세기 독일 상인, 기업가들의 기록을 통해 1차 세계대전 동안의 브뤼셀에 

있는 독일 식민지와 2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경제생활 지식을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관련하여, Farach(2016)는 다른 회사로부터 얻은 증거를 업무상 기록(Business records 

exception)으로 인정한 미국 플로리다 제4지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기업 기록의 증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생산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업무상 기록은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예외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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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성된 기록에 대해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기록 생산 과정에서 신뢰성의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Wikipedia, n.d.). Spector(2013)는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인 JCPenney의 기업 아카이브 기록을 분석하여 

1902년 회사 설립부터 1933년 PLB(Private-Label Brand, 자체상표브랜드)에 대한 가격 정책에 이르기까지 JCPenny

의 PLB 전략의 개발 단계를 추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Spector는 JCPenney가 자사 브랜드(Store Brand)와 PLB를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여 JCPenny가 PLB 전략의 조기 채택자였음을 주장하

였다. Paddock(2000)은 기업에서 이메일에 대한 수집 및 관리 절차가 없는 것은 텍사스 증거 규칙(the Texas Rules 

of Evidence)에 따라 이메일이 업무상 기록으로서 자격을 얻는 기회를 얻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고객의 

이메일 시스템 및 관리 정책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기록의 증거적 가치와 관련한 기록 

출처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Harris(2003)는 Hudson’s Bay Company의 Northern Stores Department의 기록

을 예시로, 기록 정보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가 생산기관의 업무기능을 이해하여 출처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토픽 3은 ‘management’, ‘organization’, ‘information’, ‘archivist’, ‘research’, ‘asset’, ‘collection’, ‘value’ 등의 단어

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토픽 3의 경우, 전체 논문 발행 

추이와 유사한 형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토픽으로, 총 162편(33%)를 차지하며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기에서 다른 토픽들에 비해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을 언급하는 논문들이 

4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MATSUZAKI(2012)는 

사내에 설치된 기업 아카이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며, 기업 아카이브는 사내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고 모기업의 경영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영구 기록과 

현용 기록을 결합하는 기록 보존의 부재, 사내 기업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일반인에 대한 인식, 아카이브 원칙과 

평가 정책, 아카이브 교육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serno(2009)은 

다국적 기업의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아카이브 프로그

램을 구축하게 된 동기와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상의 이슈와 전략을 검토하였다. Yusof와 Chell(1999)은 말레이시

아 기업들에게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록관리 여부를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기업 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의 업무 방식을 다룬 연구도 주를 이루었다. Gray(2002)는 기업 아카이브의 

‘업무지원조직’(business support unit)을 창설하여 기업의 업무 요구 사항에 맞는 아카이브 운영 방안을 소개하였

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기업은 아카이브의 전통적인 정의를 극복해야 하며, 기업 아카이브를 재무 및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hiri(1995)는 영국의 아카이브 사례를 검토한 후, 잠비아 

연합 구리 광산회사(Zambia Consolidated Copper Mines Ltd.)의 아카이브 관리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기업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하여 중기 계획 및 연간 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록 카탈로그 제작, 전문가협회의 회원 가입, 국내 아카이브 

및 박물관과의 연계, 홍보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McDowell(1993)은 기업 

아키비스트가 효율적인 문서 분류작업을 넘어 세계 비즈니스의 엄청난 복잡성과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기업으로

부터 나오는 새로운 정보의 다양성에 기업가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재로 전문성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mith(1982)는 미국 기업 아카이브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내 

이력관리, 마케팅, 의사결정, 신입사원 교육 등 목적 등 기업 아카이브의 관리 이점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키비스트가 기업의 성장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픽 4는 ‘heritage’, ‘conservation’, ‘manuscript’, ‘search’, ‘transfer’, ‘access’, ‘transmedia’, ‘brand’, ‘manuscript’ 등의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4의 경우 토픽 1과 유사하게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다소 하락한 2000년대에의 경우를 제외하면 201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증가 폭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이는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에 대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다뤄졌으며, 최근 기업의 홍보, 브랜드 전략, 구술채록, 스토리텔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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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어우러져 기업 기록을 유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게 되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Presti(2018)

는 방코디 나폴리 역사기록원(the Banco di Napoli Historical Archives)이 만든 멀티미디어 투어 프로그램인 일카

르타스토리(IlCartastorie)를 소개하였다. 이 투어 프로그램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고대 나폴리 

공공은행의 기업 기록 유산을 연구자뿐 아니라 다양한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ebastián et 

al.(2018)은 영국 BBC 방송국 아카이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Archives) 등 유럽의 텔레비전 아카이브

가 기록 유산 컬렉션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분석하였다. 각 아카이브에서는 

최근 이벤트에 관한 홍보 시, 기념일 등과 관련된 과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략을 사용하였

지만, 유럽의 텔레비전 아카이브에서는 다른 문화유산 기관과 달리 이 같은 트랜스미디어 전략이 시기상조 단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Jones와 Comunale(2019)는 구술사의 활용이 현대 기업사에 대한 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

을 강조하였다. 구술사는 주요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며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더라도 얻기 어려운 

수준의 뉘앙스를 가진 정보를 허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구술사를 통해 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기업들이 다른 산업보다 특정 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거의 기록되지 

않는 부패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까지 조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Grange(1998)는 잠재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취급되는 상업 기록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프랑스 아키비스트 협회

(the French Archivists Association)가 제작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 문서, 보존을 위한 법적 요건, 잠재적인 행정적 

및 역사적 가치를 식별하는 가이드를 통해 자체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Swank(1986)

는 J. Walter Thompson 광고 대행사의 아키비스트로서 1980년대 초 아카이브를 설립한 것은 회사의 유산을 보존

하는 것에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기록을 조사, 평가, 수집, 보존, 정리하

고, 아카이브 컬렉션을 통해 회사의 역사, 운영, 정책 및 업적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토픽 5는 ‘document’, ‘context’, ‘database’, ‘system’, ‘framework’, ‘technology’, ‘identity’, ‘data’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5의 경우, 전체 논문의 발행 건수 

및 시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2010년대에는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전자기록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업 기록관리 역시 진일보한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Guo et al.(2016)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기록

을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아카이브 개념과 기술 인프라 및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 기업의 경우 아카이브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 기록관리(Ferrick, 2019),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 개발의 필요성(Gassel, 2008),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의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서의 기업 기록관리(Brogan, 2000), 기업의 인트라넷 

문서관리시스템(Wen, Yen, & Lin, 1998),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적용(Jones & Porter, 1996)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 관리가 논의되었다.

토픽 6은 ‘preservation’, ‘management’, ‘retention’, ‘appraisal’, ‘security’, ‘use’, ‘bigdata’, ‘device’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과 관련되어 있다. 토픽 6과 관련된 논문은 총 24편으로 전체적으로 

논문 발행 건수가 가장 적은 가운데, 2000년대에 발행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다른 토픽에 비해서도 

대부분의 시기에서 논문 건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록관리 방법론에 해당되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Lerner(2001)는 Walt Disney Photo Library인 기업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보존과 관련

한 소프트웨어 변화, 디지털 이미지의 컬러 관리에 관한 이슈에 대해 논하고 아키비스트가 기록 보존과 관련한 

데이터의 손실, 비용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rsch(2009)는 기업 기록의 장기적인 보존과 

접근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 의회도서관의 NDIIPP(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eservation 

Program)를 소개하였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기업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의회도서관이 관리하여 기업이 

필요시 기록 검색, 소송 등에 대비하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Greene(1998)은 기록 

시리즈 수준에서 평가 및 재평가 결정의 기준으로서 기록의 연구 활용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록을 통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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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Lewis(1969)

는 공간 부족 문제가 있는 기업 아카이브는 필연적으로 기록의 공식/비공식적 평가 기준, 유지 및 폐기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olmes(1938)는 기업 아카이브에서 제한된 공간, 비용, 시간을 고려하면, 지적인 

평가와 의도적인 선별을 통해 가장 중요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픽 7은 ‘history’, ‘material’, ‘historian’, ‘collection’, ‘source’, ‘preservation’, ‘document’, ‘research’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토픽 7의 경우 136편(27%)으로 전체 토픽 7개 중 두 

번째로 높은 발행 건수를 차지하며, 전체 논문 발행 건수가 급격히 상승한 1980년대(34편)에 가장 많이 발행되었

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발행 논문이 줄어든 2000년대에는 17편으로 논문 편수가 줄어들었으나 1990년대(25편)

와 2010년대(24편) 모두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토픽 7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Henderson(1982)은 독일의 Renish-Westphalian 기업 아카이브의 형성과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 논하면서, 특히 지역 기업의 역사를 정리한 출판사업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

는 해당 아카이브 방문을 통해 학자들이 지역의 기업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Edgerly(1982)

는 20세기 초 기업 역사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학계와 재계 모두 적절한 기업 아카이브 문헌의 필요성을 

간과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기업 역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20세기 초 기업 기록의 역사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업 아카이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Moore와 

Downey(1996)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걸친 기업 아카이브에 소장된 컬렉션에는 캘리포니아 역사 연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하다며 캘리포니아에 기업체가 생성되고 성장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Koide 

(2012)는 19세기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치(Shibusawa Eiichi)를 기념하는 시부사와 

에이치 기념재단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경제사회 역사 연구의 훌륭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언급하였다. 이밖에 

Pikos와 Olejniczak(2017)은 100년 이상 된 387개 폴란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폴란드 장수기업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의 맥락에서 기업사 연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4.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의 학술지 및 연구자 현황 분석과 빈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4개의 학술 DB를 활용하여 총 493편의 논문의 

서지사항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논문의 발행 현황 및 주요 학술지, 연구 형태 및 연구자 정보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지정보 가운데 영문 초록을 전처리하여 고유 단어 2,005개를 추출하고 빈도를 파악하

였으며, 토픽모델링을 통해 전체 문헌 집단에서 7개의 토픽을 추출하고 각 토픽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논문 발행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후 해당 토픽의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며 각 토픽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 시기보다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80

년대 초반, 관련 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 관련 연구를 다수 발행한 학술지는 ICA의 󰡔Bulletin 

of the Committee on Business Archives󰡕, 미국 SAA의 󰡔American Archivist󰡕였다. 아울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최초의 학술논문은 1912년에 발표된 Jenkinson의 “The records of the English African companies”로 밝혀졌다. 

이밖에 해당 주제의 논문을 가장 많이 수록한 학술지는 미국 SAA의 󰡔American Archivist󰡕로, 총 73편이 수록되었

다. 학술지의 주제분야는 대부분 기록관리학을 포함하는 문헌정보학 분야로 나타났으며, 역사학, 국제경영학, 커

뮤니케이션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학술지도 상위 20위권을 차지하였다. 

둘째, 총 493편의 논문 가운데 단독 연구는 379편(77%), 공동연구 114편(23%)으로 단독 연구자의 논문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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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높았다. 또한 전체 해외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 493편에 해당하는 연구자 수는 705명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저자가 중복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자 수는 총 623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총 623명 가운데 

국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68명(100%)으로, 미국 144명(25%), 영국 97명(17%), 캐나다 42명(7%) 순으로 저자

의 국가정보가 파악되었다. 아울러 총 623명 가운데 소속기관 정보가 파악된 저자는 545명(100%)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은 각각 대학 268명(31%), 기관 170명(49%), 기업 107명(20%)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 소속기

관 정보를 분석한 결과 특기할 점이라면 논문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기관(170명, 49%)과 기업(107명, 20%)에 

속한 저자는 기업 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 등 실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사례 연구에 특화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TF-IDF 가중치에 따른 단어들의 빈도 분석 결과, ‘history’, ‘information’, ‘management’, ‘archivist’, ‘document’, 

‘collection’ 등의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어들은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도 전 토픽에 걸쳐 분포되어 

토픽의 주제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넷째, LDA 알고리즘을 통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를 7개 토픽으로 도출하였

으며, 각 토픽의 주제명을 지정하였다. 7개 토픽의 주제는 각각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

거적 가치’,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이다. 토픽모델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외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같은 거시적인 주제부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기업 기록의 보존, 처분, 접근, 

이용 등 관리 측면의 미시적인 연구까지 폭넓은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다섯째, 시기별로 각 토픽들의 발행 추이를 살펴본 결과, 토픽 3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은 전체 

논문 발행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기에서 가장 높은 

발행 건수를 보였다. 또한 토픽 1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과 토픽 4 ‘기업 유산으로서의 기업 기록’은 2010년대

에 들어 증가 폭이 높아 최근 이들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토픽 2, 7에 해당하

는 기업 기록의 정보적/증거적 가치, 역사적 가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동 폭은 있으나 꾸준히 다뤄지는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픽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는 전체 논문 발행 건수와 시기에 

관계없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 주제였으며,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기록관리 

방법론을 다룬 토픽 6 ‘기업 기록의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연구 주제는 2000년대 발행 논문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다른 토픽에 비해 대부분의 시기에서 논문 건수가 적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앞서 살펴본 국내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기업 아카이브 

연구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기업 기록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원칙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기업의 현용 및 비현용 기록관

리와 관련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이론, 원칙에 관한 기초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운영 전략’ 토픽이 전체 토픽 중 가장 

많은 비율(33%, 162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 주제의 경우, 1980년대부터는 모든 시기에서 가장 높은 발행 

건수를 보이며 꾸준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 밝혀졌다. 기업 아카이브 설치에 대한 법적인 당위성이 없는 가운

데, 기업 아카이브의 설치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리의 이점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괘를 함께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논문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많은 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가치 및 운영 전략을 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업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영국 경제사와 은행의 상호관계 속에서 은행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제시(Cassis, 1992)

하거나 미국 기업 아카이브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연적인 기업 아카이브의 탄생과 그 가치를 

강조(Smith, 1982)하는 등 거시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 아카이브의 운영에 있어 

조직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에게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기업 아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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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들의 역량을 강조하였다. 국내에 아카이브를 구축한 기업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면 기업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기초 연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초 연구가 잘 쌓아진 토대 위에서 기업 아키비스트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 기록의 생산, 보존, 처분, 이용 등의 관리 측면을 다루는 미시적인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국내 기록관리학

계에서 기업 아카이브 분야가 학문의 갈래로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업 아카이브의 운영 형태나 기록물 컬렉션의 유형 등을 조사한 사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관리 측면의 연구에서 나아가 컬렉션이나 시리즈 단위 기록의 출처를 연구하여 

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고,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 ‘기업 기록의 정보적 가치’, ‘기업 기록의 증거적 가치’, ‘기업 기록의 역사적 가치’ 토픽

이 각각 도출되었는데, 이들 연구 주제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동 폭은 있으나 꾸준히 다뤄지고 있어, 국내에서

도 이러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토픽에 포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기업 기록을 

분석하여 어떠한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줬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었다. 

예를 들어 Burr(1998)는 캐나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업무 기록 컬렉션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pector(2013)는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인 JCPenney의 아카이브 기록을 통해 해당 회사의 PLB

전략에 관한 주요 증거를 발견하여 관련 사업 추진의 정통성을 입증하였고, Farach(2016)는 소송 등에서 업무상 

기록(Business records exception)으로 인정받고 기록의 증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록 생산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Koide(2012)는 시부사와에이치 기념재단의 기록물은 일본의 경제사회 역사 연구의 

훌륭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기록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기록의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쉘렌버그가 제시한 기록의 2차적 가치와도 결부

되며, 이러한 가치는 나아가 기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기업 아카이브는 외부인의 

특별한 요청 없이는 조직 자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 기록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에게 연구 정보원

으로서 기업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 기록과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다학제적인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 결과, 

기업 기록의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가 논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의 가치

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주제와도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는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다학제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관련 논문들은 기록관리학을 포함하는 

문헌정보학 분야 이외에도 역사학, 국제경영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다루는 다양한 학술지에서 발행되었으며, 

이밖에도 건수는 적지만 경제학, 경영정보시스템학, 금융계량경제학 등을 다루는 학술지에서도 해당 주제의 논문

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학제적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delholt(2013)는 

경영사학자들이 기업 아카이브의 기록을 활용하여 광고의 역사를 요약한 작업물을 다학제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광고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역시 향후 연구 등에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록

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ughes(2014)는 기업이 내린 과거의 결정, 금융 거래 및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문서화하는 것을 아카이브의 사회적, 문화적 목적과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기록 평가에 있어 기록관리학과 문화연구학의 이론적 중복과 차이를 조사하고 문화연구에 기반

한 평가 방법이 기업 아카이브의 기록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였다. Green과 Lee(2019)는 비즈니스 우선 순위를 

충족하는 기업 기록 컬렉션 작업에 있어, 기업 아키비스트와 역사학자들의 협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

에서 저자는 역사가의 역할이 시작되는 곳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끝나는 순차적 모델이 아닌, 반복적 또는 

대화적 접근 방식을 통해 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보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업 

기록이 정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통한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것은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63-186, 2021.8180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163

다양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판매하며 경제사회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본래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업 내외적으로 수많은 이슈와 갈등에 부딪치기도 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에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업무 증거를 관리하고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와 융합하여 

입체적인 연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토픽모델링 및 토픽별 논문 발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기업 기록의 접근과 활용’, ‘기업 유산

으로서의 기업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주제를 다룬 논문의 증가 폭이 컸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업 기록관리’

에 관한 연구 주제는 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과 토픽별 시기적인 흐름 

역시 국내 기업 아카이브 발전에 있어 다뤄져야 할 이슈로 시사점이 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 아카이브와 관련하

여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주제에 대한 시사점

까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며 향후 국내 기업 아카이브에 관한 학문과 실무가 한 걸음 발전한 이후 

되짚어 볼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외 기업 아카이브 연구 동향 분석에 있어 단행본, 학위논문, 세미나 자료 등을 제외하고 특정 

학술 DB에서 검색되는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해외의 기업 아카이브 관련 

협의회, 분과만 보더라도 관련 세미나 자료와 단행본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지만, 학술 DB에서와 같이 

통일된 형태의 서지 데이터로 수집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다. 또한 토픽모델링 작업 시 데이터 전처리는 필수적

인 과정이나, 고유명사 등의 불용어 제거 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추출된 단어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터 범주를 폭넓게 설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심층적인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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